
 
 

 올해 문화예술계의 전망은 그리 

밝지만은 않다. 금융위기에서 촉

발된 경기침체로 문화예술계도 상

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

기 때문이다.  

 

 이 때문에 도내 예술인들의 움

직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. 

 

 그러나 이종일 한국예술문화단

체총연합회 경남도지회(이하 경남

예총) 회장은 “예술인들은 경제위

기를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

한다. 원래 어려웠기 때문이다”라

며 “이럴 때일수록 왕성한 창작활

동으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줘

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

 

 경남예총은 올해 몇가지 주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. 

 

 먼저 이르면 6월께 설립될 경남문화재단을 위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. 경남예총이 경남예술인을 

대표하는 만큼 재단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방침이다. 

 

 각 분야 원로들을 추대해 경남예술원을 설립한다.  

 

 이종일 회장은 “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한 우물만 파온 원로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

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 9개 협회에서 3명 정도씩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다. 

 또 경남예총 산하 문화예술정책위원회를 구성해 ‘연구하는 예총’으로 거듭난다. 문화시대를 맞이해서 

연구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. 

 

 올해는 해외교류전도 계획돼 있다. 파리문화원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 경남의 훌륭한 예술가들을 소개

할 예정이다. 

 

 이 회장은 “공연, 전시물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올 10월께 개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주로 1

회성 행사에 그치는 전시, 공연들을 한자리에 모아 수요자들과 거래를 형성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

이다. 

 

 “이러한 아트마켓 등을 통해 도내에서 기획된 공연, 전시가 타시도에도 소개되고 결국 질적 향상으로 

이어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

 

 또 경남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립예술단체 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. 

 

 “올해를 예술단체 도립화 원년으로 삼겠다”는 이 회장은 “도립예술단체 설립에는 단체장의 의지 뿐만 

아니라 예술인, 도민들의 의지도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 

 

 “예산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올해 추진위를 구성, 상반기부터 활동해 내년 상반기쯤에는 결과

가 나오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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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해 처음 시작된 경남예술제가 올해도 이어진다. 

 

 봄시즌은 원래 시군을 돌아가며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선보이던 한마음축제를 경남예술제 봄시즌으로 

이름을 바꿔 진행한다. 올해는 함안에서 열린다. 

 

 가을시즌은 지난해 공연파트의 총체극 ‘논개’에 이어 올해는 문학, 전시파트가 꾸며질 예정이다. 

 

 이 밖에도 경남예술극단 정기공연 ‘돈키호테’, 향토사랑 순회서예전 등으로 도민들을 찾아 즐거움을 선

사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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